
62014년 2월 21·22일 주말판 10판운동의 자유 찾은 ‘제2의 조르바’들빅 와일드 “러시아는 날 원했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 공영방송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중계하면

서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안현수 선수에게 ‘당나귀’라
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뒤늦게 논란
이 일고 있다.

프랑스 F2는 10일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을 중
계하면서 “동양인들은 똑같이 생겨 구분하기 힘들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은메달을 딴 중국
의 티안위 선수와 동메달의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 이름
에 모두 당나귀란 뜻의 불어단어 ‘ane’(안)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두고 쇼트트랙 중계의 해설을 맡은 전 프랑
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필립 캉델로로는 “두 마리의
당나귀가 시상대에 오른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동양인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쇼트트
랙 대표팀의 최광복 코치가 화면에 비치자 넬슨 몽포르 캐
스터가 “중국의 칭기즈칸을 닮았다”며 웃음을 터뜨린 것
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그레이시 골드는 과거
SNS에 친구와 함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눈을 가늘게
뜬 사진을 올린 뒤 ‘아시아인의 얼굴’이라고 써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엔 일본 피겨 선수
아사다 마오의 일본식 영어발음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SNS에 남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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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방송 “안현수당나귀”
동양인인종차별발언논란
최강복 코치엔 “칭기즈칸 닮았다”누리꾼 분노

폴라베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까닭은? 소치 동계올림
픽의 마스코트 폴라베어가 머리를 감싼 채 낙심에 빠진 사
진 한 장이 화제다. 사진에서 폴라베어는 텅 빈 볼쇼이 아
이스돔 객석에 앉아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날 지네툴라
비얄레트디노프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아이스하키팀은 8강
전에서 핀란드에 1-3으로 역전패해 탈락했다. 러시아팀의
탈락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폴라베어는 관중이 모두 빠져나
간 뒤에도 한 시간 이상이나 자리를 뜨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제공 ｜ 트위터 @richarddeitsch

멘붕에 빠진 폴라베어

미국 출신으로 러시아 스노보드 대표로 출전한 빅 와일드가 19일(현지시간) 열린 평행대회전에서 새 조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경기 뒤
와일드는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나를 원했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밝혀 팬들의 가슴을 절
절하게 했다. 소치꺠｜꺠AP뉴시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는 영원한 자
유인이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운동의 자유’를 찾아, 꿈에
그리던 메달을 찾아 귀화한 ’제2의 조르바‘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크게 관심을 끈 선수는 단연 빅토르 안(한국이름 안현수)이다.
2006토리노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출신인 그는 2011년 러시아로 귀
화한 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러
시아는 한국 출신 빅토르 안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귀화 또는 외국 태
생 선수가 대표로 뛰고 있다. 19일까지 이들이 따낸 금메달은 모두
4개로 러시아가 획득한 6개의 금메달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을 끈 또 다른 선수는 미국 출신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대표 빅
와일드. 그는 이번 올림픽에 아내의 나라인 러시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선사했다. 아내 인 알레나 자바르지나 역시 여자부 같은 종
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부부메달리스트’가 됐다.

금메달을 따낸 뒤 그의 인터뷰가 관심을 끌었다. 와일드는 “러시
아는 나를 원했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귀화) 선택은 어렵지 않았
다”면서 “내가 미국에서 스노보드를 탔다면 이미 은퇴해 평범한 직
장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러시아
는 그런 나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말했다

와일드의 어머니 캐럴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미국에서는 평행대회전은 TV중계도 거의 되지 않는 종목이
다. 투자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06토리노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러시아 대표로 출전했던
유리 포드라드치코프는 이번 소치올림픽에서는 스위스 국기를 달고
뛰었다. 그는 남자 하이파이프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봅슬레이 대표 래셀레스 브라운은 대표적인 귀화 성공선수로 손
꼽힌다. 자메이카 태생인 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메이카 국
가대표로 뛰었다. 2005년 캐나다로 귀화한 뒤 2006토리노올림픽
2인승 은메달, 2010밴쿠버올림픽에서는 4인승 동메달을 목에 걸었
다.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선수 이사벨라 토비아스는 미국 뉴욕 출
신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표 선수로 활약했지만 이번 올림
픽에서는 파트너인 데이비다스 스타그뉴나스의 국적인 리투아니아
선수로 출전했다. 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한 이사도라 윌
리엄스 역시 미국 출신이지만 이번엔 브라질 대표로 뛰고 있다.

19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소치올림픽에
는 88개국에 3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4%에 해당하
는 120여명의 선수가 귀화했거나 외국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
가별로는 캐나다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명
의 외국 태생 선수가 대표로 뛰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6명, 호주와 독
일,이탈리아 등이 5명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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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올림픽은 귀화 선수들의 잔치?
아내의 나라 러시아서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금메달

“미국서 스노보드 계속 탔다면 평범한 직장인 됐을것”

러, 안현수 포함해 7명의 귀화선수 금메달 4개 획득

소치 출전 3000여명 선수 중 4%가 귀화·외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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